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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역사』 | 4면 뉴스  

경희기록원 남기원 기록연구사가 

대학의 역사를 담은 이야기를 

담아 책을 펴냈다. 

우리학교 중간고사 시행 방식과 

일정이 확정됐다.

시험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 특성상 대면 시험이 필

요한 강좌와 기존 강의계획서 운영

상 대면 수업이 진행 중인 강좌는 

학장 승인 하에 대면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시험은 시스템 장애를 예

방하기 위해 분산 진행한다. 수업시

간 내에 진행하되, 시험이 시작되는 

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조정해 운영

된다. 주 2회 이상 수업이 진행되는 

강좌는 요일별로 시험을 분산 시행

한다. 월·수 수업에 50개 강좌가 편

성돼 있는 경우 월요일 25개, 수요

일 25개 강좌의 시험이 각각 진행되

는 식이다.

시험은 2주 동안 진행되고 캠퍼

스별 대면 시험과 비대면 시험을 분

리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

터 26일까지 서울캠퍼스에서 비대

면, 국제캠퍼스에서 대면 시험을 실

시한다. 그 다음 주인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캠퍼스별 대면·비대

면을 반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학사

지원팀은 “접속자 몰림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캠퍼스별로 기간을 

나눠 시험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면 시험의 경우 등교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역 수칙 준수 

하에 건물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해

야 한다. 또한, 선별 검사지와 강의

실 출입 대장을 작성해야만 시험 장

소에 입실할 수 있다. 코로나19 유

증상자는 발열 확인서를 발급받고 

귀가한 후 교강사에게 비대면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대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자

가 격리 등으로 대면 시험 참석이 

불가능한 학생도 마찬가지다. 코로

나19 관련 비대면 평가 신청서는 학

사지원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립대학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

행률이 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송옥주(더불어민주

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

출받은 ‘최근 5년간 사립대학교 학

교법인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른 것으로 2018년의 32.7%에 비

춰봐도 10% p 이상 감소한 수준이

다.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면 납

부하게끔 되어 있는 장애인고용

부담금도 지난 5년간 전체 1,581억 

원에 이르고 있다. 부담금 납부 대

상 사립대학 중 장애인 의무고용

을 이행한 대학은 33개로 사립대

학 5개 중 4개가 해당 의무를 외면

하고 있다.

경희학원 역시 2020년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3.1%에 미치지 못하고 있

다. 사학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해

온 우리학교가 정작 장애인 고용

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지적을 피

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신문은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이

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봤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

를 고용하는 민간기업은 상시근로

자 중 3.1%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

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중증장애

인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

하는 장애인 고용으로 간주한다.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을 충족하

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의 의무 장

애인 고용인원에서 상시 고용 중

인 장애인 수를 뺀 인원에 부담기

초액을 곱해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우리학교는 부담금 산정 시 

경희학원을 기준으로 산하 양 캠

퍼스, 의료원, 병설학교 등을 모두 

합산해 산정한다.

장애인 고용 부진한 경희학원

우리신문이 국회 환경노동위원

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

원실로부터 입수한 장애인 고용부

담금 상위 100개 기업 자료에 따르

면 경희학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1.79%로 의무 비율인 3.1%에 미치

지 못했다. 8,106명의 상시근로자

를 고용하고 있는 경희학원은 251

명의 장애인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했지만 실제 고용된 장

애인근로자 수는 145명에 불과하

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경희

학원이 2020년 고용노동부에 납부

한 부담금은 10억 2,500만 원으로 

부담금 납부액 기준 사기업, 공공

기관을 포함해 국내 상위 72번째 

기관에 해당됐다. 이는 약 9억 원

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 국내 시

가총액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 

한화 등의 대기업보다도 높은 수

치다. 

대학(대학법인) 중에서는 총 15

개 교가 장애인고용부담금 상위 

100개소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경

희학원의 부담금액이 12번째로 높

았다. 이 중 경희학원을 포함한 작

년 12개 대학들은 3년 내내 부담금 

상위 100개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

다. 경희학원이 3년간 납부한 금액

만 약 31억 원에 달했다.

경희학원 측은 “장애인 고용률

은 산하기관 전체를 합산해 계산

하기 때문에 부진한 것으로 보인

다”며 “사실 각 산하기관에서는 장

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희의

료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너무 

많이 지출돼 장애인 고용을 늘리

려 하고 있다”며 “올해 성과를 보

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 자회사인 경희매니지먼

트 컴퍼니는 주로 장애인 표준사

업장을 운영하며 국제캠퍼스의 카

페 쿠피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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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원칙

경희학원 장애인 고용률 1.79% 

법정 비율 3.1% 못 지켜

경희학원 포함한 대학법인

장애인 고용의무 외면

2020년 대학법인 장애인고용부담금  상위 15개소
(단위: 명, 백만원)

순위 학교법인명  상시근로자 수  의무고용인원 
 장애인근로자 수 

(중증 2배수) 
고용률  부담금 

1 연세대학교  16,903  523  148 0.88%  6,784 

2 일송학원 (한림대)  6,667  206  36 0.54%  2,953 

3 한양학원 (한양대)  6,839  212  53 0.77%  2,115 

4 고려중앙학원 (고려대)  12,025  372  265 2.2%  1,753 

5 동국대학교  4,821  149  45 0.93%  1,555 

6 건국대학교  5,071  157  68 1.34%  1,477 

7 울산공업학원 (울산대)  4,546  140  45 0.99%  1,292 

8 가톨릭학원 (가톨릭대)  18,322  567  453 2.47%  1,284 

9 이화학당 (이화여대)  5,925  183  89 1.5%  1,166 

10 정석인하학원 (인하대, 항공대)  4,593  142  58 1.26%  1,133 

11 인제학원 (인제대)  8,497  263  191 2.25%  1,063 

12 경희학원 (경희대)  8,106  251  145 1.79%  1,025 

13 영남학원 (영남대)  4,553  141  58 1.27%  1,011 

14 성균관대학 (성균관대)  3,485  108  51 1.46%  936 

15 중앙대학교  3,807  118  55 1.44%  846 

  * 2020년 12월 기준    ** 장애인근로자 수 및 고용률은 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    *** 부담금은 신고(공제 후)금액 기준	 (자료=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0년 기준 경희학원은 대학법인 중 12번째로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다. 


